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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남, KP케미칼 파업 “협상” 결정
신임사장 선임 후 재협상키로 … 기본급 14% 인상에 고용보장 요구

11월8일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했던 KP케미칼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인수 회사측과 막판 협상을 진행키로 

하는 등 타결국면을 맞았다.

노조는 노사간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여의치 않아 당초 11월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11월

8일 오후 KP케미칼 인수기업인 호남석유화학과 실무협상을 갖기로 한 뒤 일단 파업을 유보했다.

노조는 협상에서 전향적인 임금단체협상안과 인수 후 조합원 고용보장 등에 대한 호남석유화학의 확답을 받

기로 했다.

이에 따라 노조는 진전된 협상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11월10일 주주총회에서 신임사장이 선임되면 마

지막 재협상을 갖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.

KP케미칼 노조는 간부 등을 중심으로 10월18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으며, 기본급 14% 인상과 고용보

장 등의 노조 요구안을 놓고 그동안 노사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.

Polyester 섬유원료를 생산하는 KP케미칼은 노조가 전면파업을 벌이지 않아 생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

로 알려졌다.

한편, 파업 32일째인 카프로 노조는 무노동 무임금 규정 적용과 임금인상안을 놓고 아직까지 이견차를 좁히

지 못해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회사가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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